
ESG와 시민의 행동

상허교양대학 송지호 교수

4주차. 우리 주변의 사회문제와 사회혁신



문제를 기회로，
사회혁신의

주체들



'사회혁신'하면 무엇이 떠올라? 
왜 그게 떠오르는지도 함께 이야기해보자.

패들렛으로 고고 >>



＇사회혁신＇은 왜 생겨나게 되었을까？

다양하고 복잡해진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해졌지

더불어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의 수요도 커졌어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고 말야



시대적 흐름이 된 ＇사회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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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기존에 문제를 해결하던 방식과는                       뭐가 다른데?

접근법

참여방식

정책

• 획일적인 접근법
• 제한된 주체들의 활동

• 소수의 전문가 집단
• 기부와 옹호활동 위주

• 소셜 섹터의 정책 제도 미비
• 경영 효율에 집중된 경영 평가

• 사회문제를 비즈니스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의 등장

• 사회적경제, 사회적금융의 등장

• 다양해진 활동 주체(체인지메이커)
• 크라우드 펀딩, 오픈 이노베이션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참여

• 사회혁신 관련 법안 도입
• ESG 등 비재무적인 부분까지 평가



＃LAR； 친환경 신발을 만드는 스타트업



＃러블리페이퍼； 캔버스가 된 폐지와 자원재생활동가



＃러블리페이퍼； 캔버스가 된 폐지와 자원재생활동가



＃춘천시 일상관찰가； 우리동네 리어카 관찰보고서

https://commonzfield.oopy.io/


＃비거뉴어리(Veganuary)； 시민들의 비건식 챌린지

［뉴스펭귄 조은비 기자] 
시민들의 '순한 맛' 비거뉴어리(Veganuary) 도전이마무리됐다.

비건(Vegan)과 1월(January)의 합성어 비거뉴어리는 1월 한 달 동안 
비건을 시도하는 전 세계적인 챌린지다.

국내에서는 지구를 지키는 배움터(이하 지지배)가 시민들과 함께 하루 
최소 한 끼를 채식으로 하는 챌린지를 추진했다.

비건식 인증은 각자 음식 사진을 찍어 단톡방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아래는 2023 계묘년 1월을 비거뉴어리로 시작한 시민들의 비건 
인증 음식 일부 사진들．



＃오늘의행동 사회적협동조합； ‘전단지를 받아줘요‘ 행동제안

WWF(World Wide Fund for Nature)는 세계적 비영리 환경 운동 조직인데요. 이 단체에서 1장의 리플렛을 285,142명에게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을 보호한다는 단체에서 수십, 수백 만 장의 홍보 전단을 인쇄해서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한 일 일테니까요. 
그래서 WWF는 단 한 장의 리플렛만 인쇄합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의 양쪽 끝에서 한 명이 배포하고 다른 한 명이 수거하는 방식으로 
계속 재활용(!)합니다.이런 방식으로 1장의 리플렛으로 285,142명에게 나눠줬다고 하네요. 받은 리플렛을 구기거나 찢거나 버린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합니다만 (찢어지면 테이프로 보수해서 썼으려나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만)



＃트래쉬버스터즈； 쓰레기문제를 플라스틱으로 해결한다?!



＃119LEO； 폐방화복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암 투병 소방관 후원



ESG는
어디에서 왔나







질문들을 환영해 ☺



다음 주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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